
오 은 지 공인노무사 2차 시험대비

강의계획서

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
GS1순환 주말반

“인사관리에도 정답은 있습니다. 절약적인 답안지, 전략적인 답안지, 
공격적인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담  당 오은지 노무사

• 제28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 現) SK텔레콤 노동조합 전문위원

• 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경영조직 전임 

일 정  2023년 1/7(토) ~ 3/18(토), 총 10회

 ※ 매주 토요일 진행 

 실강·실영상 오후 2:00~5:30

교 재 • 주교재 :「다독이는 인사노무관리론」(제3판, 오은지 著)

• 참  고 : 특수프린트(제공)

C A F E

B L O G

E M A I L

• 카  페 : https://cafe.daum.net/abcxx1234

• 이메일 : cpla_eejj@naver.com

• 카카오톡 : oej_q



강 의 소 개 다섯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절약적인 답안을 위한 준비’

① 시스템의 이해, ② 단권화와 회독 관리, ③ 답안의 구조화 ④ 쟁점 찾기, ⑤ 키워드 현출

1. 과목의 시스템 이해 및 구축 : 논술형 시험에서는 특히 ‘과목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노무사 시험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암기한 바를 기계적으로 약술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풀어내는 시험 입니다.

그런데 특히 인사관리와 같은 경영과목에서는 과목 안에 내재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축하지 못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히 읽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 자체를 익히지 못하고 

무조건 모든 것을 외워버리려는 버릇이 생겨버립니다.

인사관리는 암기하는 역량에 비례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0기에 이어서 1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사관리란 결국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 단권화와 회독 관리 : 유의미 학습이 이뤄져야 장기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단권화는 단순히 책을 요약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책에서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

하고 중요한 정보를 나의 언어로 바꾸고, 중요한 정보와 관련해서 현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를 빠르게 떠올릴 수 있도록 ‘시그널’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단권화는 그 자체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권화와 함께 회독관리를 하시면서 책을 읽어나갑니다. 

이때 '회독관리'란 주의 깊게 읽어나갈 부분과 얕게 읽어나갈 부분을 구분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책을 읽어나감을 뜻합니다. 회독관리를 위한 닻을 수험서 곳곳에 내려드립니다.

3. 답안 구조화 : 인사관리에도 정답은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소위 ‘썰’을 푸는 과목이 아닙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타인을 수단으로 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즉 경영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어떻게 활용해야할까? 에 대한 답을

나의 답안지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론이나 결론은 오히려 핵심을 잘 모른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인사관리 역시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대상에 대한 특정), 

왜 관리해야만 하는지(관리의 필요성),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관리의 방향)와 같은 

명백한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답안의 구조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4. 쟁점찾기와 키워드 현출 :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정교하게 현출되어야 합니다.  

3회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쟁점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쟁점을 찾는다'는 것은 

답안을 채우기 위해서 책의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떠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매시간 이뤄지는 단문형 테스트를 통해서 '키워드 현출' 능력을 기릅니다.



강 의 진 행 1. 모의고사

(1) 단문형 테스트

지난 회차 진도 부분에서 단문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빠르게 써보는 형식입니다. 

(2) 예비 모의고사

예비 모의고사란 제가 미리 시험문제와 문제에 대한 수기로 작성한 모범답안을 드리면 

그것을 암기해서 그대로 현출하시는 형식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암기한대로 답안을 써보시되, 

이론을 실제로 사례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0분 동안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을 <현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하시면 됩니다.

(3)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처럼 답안을 작성하시는 형식입니다. 

5회 차에는 25점 분량으로 30분간 시험을 보시고, 8회 차에는 50점 분량으로 60분간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25점 모의고사는 최근 기출경향을 반영해서 출제됩니다. 

최근 25점 부분은 수험생들이 대비하지 못한 다소 생소한 쟁점을 출제하거나, 

서술해야 하는 분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3문에 배치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

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점 부분은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의 요구에 대해 

순발력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점 모의고사는 최근 3개년 기출이 변형되어서 출제됩니다. 

학습의 방향은 이제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50점 부분이 요구하는 응용력, 사고력, 논리적 구성능력 등을 연습하시게 됩니다.

2. 자료 : 메타언어, 마인드맵, 이슈페이퍼, 단문형 테스트

보조도구로서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그러나 각 자료는 새로운 쟁점이 아닙니다. 

즉 자료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추구합니다.

3. 과제 : 지식노트, 도식노트

지식노트와 도식노트는 ‘현출’을 최적화하기 위한 학습방법입니다.

지식노트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나의 언어로 재구성한 짧은 문단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도식노트는 도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노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기 동안 지식노트와 도식노트를 작성하도록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시간 내용 강의내용

14 : 00 ~ 14 : 15 단문형 테스트 25점 사이즈 미니테스트

14 : 15 ~ 15 : 20 수업 (1)

15 : 35 ~ 16 : 30 수업 (2)

16 : 40 ~ 17 : 30 수업 (3)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강 의 내 용     비 고

1 1/7(토)

오리엔테이션
제1편 인사관리의 이해
제2편 인사관리의 환경변화
제3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제5편 직무관리

2 1/14(토)
제5편 직무관리
제6편 확보관리

예비 모의고사

3 1/28(토)
제6편 확보관리
제7편 개발관리

단문형 테스트

4 2/4(토)
제7편 개발관리
제8편 평가관리

단문형 테스트

5 2/11(토) 제8편 평가관리 실전 모의고사

6 2/18(토)
제8편 평가관리
제9편 보상관리

단문형 테스트

7 2/25(토) 제9편 보상관리 단문형 테스트

8 3/4(토)
제10편 유지관리
제12편 이직관리

실전 모의고사

9 3/11(토) 제11편 노사관계 관리 단문형 테스트

10 3/18(토)
제11편 노사관계 관리
제4편 21세기 기업경영

단문형 테스트

※ 1/21(토) 강의 없음.



오은지 노무사 2023년 대비 특강 안내

특 강 0 1 ‘선택과목이 경영조직론이 아니라면 들어야하는 인사잘하는 특강’

# 일정 : 2월 13일 월요일

# 교재 : 특수교재

# 특징

선택과목이 경영조직론이 아닌 분들을 위한 인사관리 특강

경영조직론과 인사노무관리가 왜? 어떻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특강

즉 경영조직론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인사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따라서 경영조직론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인사관리를 더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또 경영조직론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인사관리와의 연결점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특 강 0 2 ‘이슈 & 키워드 특강’

# 일정 : 2기 개강 직전

# 교재 : 특수교재

# 특징 

이슈파트란 개방시스템으로서 존재하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검토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라는 주체 그 자체에 대한 지식, 

각 기능적 차원에 대한 지식없이 이슈를 공부하게 되면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금방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에 어느 정도 기업이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차원에 대한 이해가 완성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환경’에 대한 검토와 적용을 꾀합니다.

이에 더해 현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트렌드 키워드들을 정리하면서

한 끗 차이의 변별력을 노립니다.


